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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화는 신발 대기업이었다. 부산진

구 범천동에 있었다. 나의 첫 직장이

기도 했다. 1985년부터 1991년까지

햇수로 7년을 다녔다. 다니는 내내

기획부에 있으면서 기획을 비롯해 홍

보, 사사 편찬 일을 했다. 사보 제작

도 맡았다. 매달 내는 사보는 회사

바깥보다는 회사 안쪽 이야기를 주로

실었다.

이른바 사내보(햆쪔펕)였다.

회사 안쪽 이야기는 차고 넘쳤다.

관리직은 관리직대로, 생산직은 생산

직대로 그들만의 돌아가는 이야기를

털어놓았다. 1만 명 안팎에 이르는

생산직의 이야기는 아프면서 감동적

이었다. 낮으면서 높았다. 한 달 10만

원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시골집에

보낸 저축 수기며 낮에는 일하고 밤

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 등등 애환이

차고 넘쳤다.

생산직은 대부분 여자였다. 남자와

비율이 2:8 또는 3:7 정도로 여자가

많았다. 미혼도 많았고 학교 다닐 나

이도 많았다. 부산에 집이 있는 이도

많았지만, 타지인 사람도 많았다. 이

런저런 이유로 기숙사가 들어섰다. 처

음엔 민가를 개조해 기숙사로 썼다가

나중엔 아예 기숙사 건물을 지었다.

삼화만 그런 게 아니었다. 1970년대

와 80년대 신발 대기업 대부분이 그

랬다.

댶지난 1983년 6월 3일 착공한 범일

공장 신축 기숙사 준공식이 지난

(1984년) 2월 26일 오전 10시 신축 기

숙사 지하 식당에서 있었다. 이번 준

공된 신축 기숙사는 1983년 당사 경

영방침 중의 하나인 됊종업원 복리후

생 증진됋 일환으로 건설된 것인데 종

전 전포동의 구 기숙사가 오래된 노

후건물로서 기숙사생들이 많은 어려

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

위해 신축하게 된 것이다. (이하 생

략)댷

돥 삼화 사보 1984년 2월호 1면

기숙사는 금남의 집이었다. 남자는

용무 없인 출입 불가였다. 나는 예외

였다. 사보 취재를 명분으로 짬짬이

들렀다. 미담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

미리 방문일시와 대상을 정해서 협조

를 구했다. 삼화 기숙사는 공장별로

여러 군데 있었다. 가장 큰 데는 범

천동의 범일공장 맞은편에 있었다. 사

보에서 인용한 1984년 신축 지하 1

층, 지상 5층의 그 기숙사였다. 사보

취재를 위해 방문하면 기숙사 사감의

안내를 받았다. 입구를 지나자 위층으

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왔고 긴 복도

양옆으로 방이 이어졌다. 최대 1,300

명이 여기서 생활했다.

기숙사엔 젊은 에너지가 넘쳤다. 규

율이 엄하다든지 겨울에 냉방이다든

지 하는 하소연은 있었어도 에너지는

그런 것들을 뚫고서 솟구쳤다. 기숙사

사람들은 무엇보다 강했다. 댶우울한

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댷

푸시킨의 시 그 자체였다. 그리고 순

정했다.

댶공순이댷 소리를 듣는 직장에 다녔

어도 삶이 낮지는 않았다. 오히려 높

았다. 아파봤기에 남의 아픔을 나의

아픔으로 받아들였다. 그러면서 함께

나아갔다. 언제 가봐도 기숙사엔 강하

고 순정하고 높은 에너지가 넘쳤다.

범일공장 기숙사는 지금도 있다. 범

천경남아파트 맞은편 크린토피아 뒤

쪽의 5층 건물이 거기다. 1992년 삼

화 도산 이후 봉제 등 중소 업체들이

입주했다가 지금은 빈 건물 상태다.

모르고 보면 40년짜리 건물에 불과할

지라도 알고 보면 1980년대 한국 신

발을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시켰던 주

역들의 보금자리였다. 현재 한국에 단

하나 남은 댶신발 여공댷 기숙사라서 그

가치는 천금이고 만금이다. 아무리 멋

진 박물관을 새로 지어도, 아무리 멋

진 기념물을 새로 세워도 주역들의

손때가 묻고 마음 때가 묻은 당대의

흔적에 비하랴. 노후해서 언제 허물지

모르는 만큼 늦기 전에 마음을 모으

면 어떨지 싶다.

dgs1116@hanmail.net

포토에세이

댶게으름뱅이댷 배롱나무

이무현(사진가)

동길산 시인이 쓰는

밯

삼화 기숙사

한국 유일한 댶신발 여공댷 보금자리

퍋 삼화 사보 1984년 2월호에 실린 부산진구 범천동 삼화의 신축 기숙사 준공식 기사. 한국에서 유
일한 댶신발 여공댷 기숙사다.
퍌 삼화 기숙사 현재 모습. 범천경남아파트 맞은편에 있다. 크린토피아 뒤쪽의 5층 건물이다. ⓒ동
길산 시인
퍍삼화 기숙사 생일 잔치. 그달의 생일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열었다. ⓒ동길산 시인

배롱나무꽃은 백 일 간다고 하여 댶백일홍댷이라 부

른다.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인 댶백일홍댷이 따로 있어

서 혼동을 가져오기도 한다. 따라서 배롱나무꽃을

댶백일홍나무댷, 댶목백일홍댷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

다. 배롱나무는 꽃이 번갈아 피고 지면서 오랫동안

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. 배롱나무는 댶게으름뱅이

나무댷로도 불린다. 봄을 맞아 세상이 연둣빛으로 충

만한 4월 중순에도 미동도 없이 마른 가지처럼 있

다. 나무껍질까지 댶맨들맨들댷 해서 이 나무가 죽었나

싶어 한참을 바라보게 한다. 잦은 꽃샘추위에 싹 틔

울 시기를 고민하다가 4월 하순이 되어서야 기지개

를 켜는 나무다. 저수지 가운데 작은 섬에 배롱나무

꽃이 곱다. 긴 개화 시간만큼 오래오래 사람들을 불

러 즐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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